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TIP

A52019년 7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3년특별기획제 1252 호   

혈액 만드는 어미니 세포 의미

조혈모세포 기증만 이뤄진다면

혈액암 등 난치병 완치율 증가

만18~40세 희망등록, 관심 필요

조혈모세포 이식동의율 55% 그쳐

생명나눔, ‘착한 릴레이’ 캠페인

전국 대학 돌며 기증 동참 유도

다이어리·감사문자 사후관리 철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나의 3일로 당신의 삶이 보장된다면, 이것

만큼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의사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멋있

는 의사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비록 세포를 받는 환자가 100% 살 수 있

다는 보장도 없지만, 내가 (기증을) 안 하면 

100% 죽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모두 참을만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모두 조혈모세포 기증자들의 후기다. 기증만

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확연하게 

높아지는 조혈모세포 기증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생명나눔’이다. 

우선 조혈모세포는 무엇일까. ‘조혈모세포

(Hematopoietic stem cell)’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를 말한다. 정상인의 혈액에 약 1% 

정도 해당되는 조혈모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세포다. 

조혈모세포 기능에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혈

액을 만들어내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질병으

로 대표적인 것이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면

역결핍질환 등이다. 이 같은 질병은 병든 조혈

모세포를 완전히 제거 후 조직적합성 항원형이 

일치하는 기증자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들

로는 급성림프구백혈병·급성골수성백혈병·

만성골수성 백혈병·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

액암들과 악성림프종, 신경모세포종, 뇌종양 

등이 있다. 또한 선천성 및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 등 골수기능부전 질환과 중증 면역결핍

질환, 유전성 대사 질환도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직적합성 항원형이 일치할 확률은 

형제자매 간 25%, 부모 자식 간 5%이며 타인

과는 수천~ 수만 분의 1 정도로 매우 낮다.

환자가 불운하게도 부모 형제와 항원형이 일

치하지 않으면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해야 한다. 담당 주치의를 통해 질병관리

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로 환자 등록 후 기증 

희망자 중 조직적합성 항원형 일치자가 있을 

경우 이식조정기관으로 기증을 의뢰한다. 

2018년까지 국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는 

약 34만 4000명이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국

내 기증희망자 사이에 조직적합성 항원형이 일

치한 경우는 70%를 상회하지만, 실제 비혈연 

골수 및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이 이뤄지는 경

우는 약 55%에 불과하다. 만약 국내에 일치하

는 공여자가 없다면 일본, 미국, 대만의 골수 

공여자 프로그램과 연결해 알아봐야 한다. 

공여자의 제한 조건도 있다. 만 18세 이상부

터 만 40세 미만 건강한 남녀만 가능하다. 까다

로운 검사를 거쳐야 돼 기증자의 신체 건강이 

필수다.

현재 한국에는 조혈모세포를 희망등록할 수 

있는 단체가 5곳이 존재한다. 종교계에서는 불

교와 가톨릭이 해당 단체를 운영하는 데 생명

나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사)생

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불교를 대표

하는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기관이다. 이밖에

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비롯해 헌혈의 

집·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톨릭조혈모세포

은행에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을 할 수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은 

매우 활발하다. 지난 2015년부터 생명나눔실천

본부는 ‘착한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조혈모세

포 희망등록에 대한 정보 전달 및 기증자 확대

를 통해 백혈병 등 이식 대기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올해는 전국 16개 간호대학과 연계해 조혈모

세포 희망등록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매년 착한

릴레이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

다. 실제 2019년 상반기에만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자 2,340명을 신규로 등록받았다. 이

는 전년 대비 10% 이상 초과 달성한 성과이자 

올해 모집목표(2,889명)의 81%에 해당되는 수

치다.

희망등록 이후에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

해 기증 동의율을 높이는 노력도 꾸준히 해오

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자들에게 “일치하는 환자 발생 시 꼭 

기증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다이어리

(연 1회) 제작·배포와 감사문자(연 4회)를 해

오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에만 52명의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가 백혈병 환우들을 위

해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이 같은 착한 릴레이 캠페인은 조혈모세포 

기증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도 이어져 생

명나눔운동 확산이라는 효과도 내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조

혈모세포 사후관리 다이어리 발송 시 장기기증 

신청서를 첨부해 발송한 결과 연간 50~70여 명

의 조혈모세포 등록자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도 서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조혈모세포 이식만

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식대기자들이 있다”면

서 “작은 용기를 내고 불편함을 조금만 감수하

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

으면 한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곧 자비 실천”

이라고 강조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착한 릴레이에 참여하

기 위한 대학 및 기업은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신청하면 법인 직원이 직접 방문해 조혈

모세포 기증 교육 및 착한 릴레이를 진행한다. 

개인의 경우 모집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방문해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02)734-8050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15년부터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확대를 위한 ‘착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 16개 간호대학과 연계해 조혈모세포 희
망등록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매년 ‘착한 릴레이’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본지·생명나눔 공동기획 

생명나눔은 자비입니다

④ 조혈모세포 기증 동참을

생명나눔실천본부 온라인 후원계좌

후원문의 : (02)734-8050

신한은행	 140-001-764580

국민은행	 006-01-0770-038

우리은행	 010-073780-13-101

기업은행	 024-037428-01-016

우 체 국	 010579-01-001564

농     협	 053-17-001346

환자돕기(농협)	 053-01-243778

신도등록(농협)	 301-0044-4629-71

조혈모세포 기증, 생명 살리는 작은 용기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7월

봉선사연꽃축제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캠페인 

•날짜: 7월 20일(토) 	 •장소: 봉선사 

육군훈련소 군장병 대상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교육 

•날짜: 7월 28일(일) 	 •장소: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동국대일산병원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캠페인 

•장소: 동국대일산병원 1층 로비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하는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캠페인 

•날짜: 상시운영(금요일 제외) 

•장소: 도봉운전면허시험장 1층 로비 

7월 환자치료비 전달식 및 심의회의 

•날짜: 7월 11일(목) 	 •장소: 법인 회의실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오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골수를 고통스럽게 채취하

는 ‘골수기증’ 과정만 주로 보여 주는데, 사실 골수

기증 방식은 채취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상황이 여

의치 않을 때만 드물게 쓰는 방법이다. 현재는 ‘말

초혈 조혈모세포 기증’ 방법을 주로 시행한다. 이는 

혈소판 성분 헌혈과 방법이 동일함으로 큰 고통 없

이 조혈모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 아픈가요?

크게 고통스럽지는 않다.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

세포 기증 방법은 조혈모세포 촉진제(G-CSF 혹

은 GM-CSF)를 입원 3~4일 전부터 주사한 후 채

취일에 혈소판 성분 헌혈처럼 양팔에 바늘을 꽂아 

채취하거나 혈관이 약할 경우 가슴 쪽 혈관에 관을 

넣어 혈액 추출 후 특수 장비로 조혈모세포만 정제

한 다음 혈액을 기증자에게 다시 수혈한다. 이 과

정은 5시간 정도 소요되며 채취 후 바로 일상생활

이 가능하며, 빠져나간 조혈모세포는 2~3주 이내

에 회복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올해 진행한 ‘착한 릴레이’ 참가 대학들. 사진 왼쪽부터 대구가톨릭대, 부산 동아대, 광주 남부대, 송원대. 


